




곡성은 여전히 아름답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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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랜만에 지인들과 함께 곡성의 대표적인 명소인 조태일 시문학기념관, 천년고찰 태안사, 

아미산 천태암, 침실습지를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. 여행이 끝난 후에도 아미산 천태암에 

올라갔을 때의 감동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서 내 고향 곡성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다.

큰 가슴을 지닌 곡성이 품에 안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온 천태암에서의 절경은 

찌든 세속의 모든 시름을 녹아내리게 한다. 지금은 가을이지만 다른 계절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

행복한 기대감을 갖게하는 아미산 천태암으로의 발길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힐링 코스가 될 것을 확신한다.

물론 다른 명소에 대한 느낌과 감동 또한 더할 나위 없었다. 

목록 실명인증글쓰기

관광안내 > 곡성여행후기

COPYRIGHT ⓒ GOKSEONG-GUN. ALL RIGHTS RESERVED.

곡성여행후기

(http://www.gokseong.go.kr/tour)

https://www.gokseong.go.kr/tour/tourguide
https://www.gokseong.go.kr/tour/tourguide/review
https://www.gokseong.go.kr/tour/tourguide/review
https://www.gokseong.go.kr/kr/login.do?menuNo=107002000000



	곡성여행후기
	곡성은 여전히 아름답다


